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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직랜드, 광주 반도체 생태계 구축 첫 걸음…협약 기업 

최초 사무소 개소 

▶ 광주광역시·지역대학과 협력…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 반도체 기술교류·인재양성·사업발굴 등 다방면 협력 계획 

 

<2025-04-16> 에이직랜드가 광주에 사무소를 설립하며, 광주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주문형반도체(ASIC)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445090, 대표이사 이종민)가 지난 15 일 

광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광주시 기관장들과 에임퓨처, 모빌린트, 수퍼게이트 등 팹리스 대표이사들도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 교류, 인재 양성, 기업 간 협력 등에 대한 공동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무소 설립은 지난해 9 월, 에이직랜드와 광주시, 지역대학(전남대·조선대·광주과학기술원)이 

체결한 ‘광주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특히, 에이직랜드는 

광주시와 협약을 맺은 반도체 팹리스 기업 최초로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이는 광주시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향한 에이직랜드의 협력 의지가 담긴 실질적 첫 행보다. 

 

에이직랜드는 개소식에서 광주사무소를 통해 ▲지역대학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협력 ▲ASIC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동 수행 ▲지역 반도체 기업과 연계사업 발굴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에이직랜드 이종민 대표는 “광주사무소는 단순한 거점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술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광주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에이직랜드의 광주사무소 개소는 광주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반도체 분야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

고, 기업과 지역 간 상생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직랜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의 공식 가치사슬 협력사(VCA)로, 5 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설계 및 CoWoS(Chip-on-Wafer-on-Substrate) 기반 고급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칩렛(Chiplet)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래 반도체 

기술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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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15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에이직랜드 광주사무소 개소식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종민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 사진 에이직랜

드 이종민 대표이사, 강기정 광주시장 및 주요 관계자) 

 


